
[별표 6]

계류선박 수칙(제17조 관련)

1. 집단 계류지 내에서는 용접, 불꽃작업 등 발열을 수반하는 선박 수리작업

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운항수리로서 우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선박의 경우는 선교(bridge)에, 부선의 경우는 갑판실(house)에 선주의 전

화번호 등을 게시하여 비상시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계류지에 계류하는 선박에는 반드시 비상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당직자를 

배치해야 하며 당직자는 주간 및 기상악화시 야간까지 선박의 안전을 위하

여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4. 집단 계류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물은 반드시 육상으로 운반하여 정

부규격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해역에 투기해서

는 안 된다.

5. 항내 계류지를 이용하는 선박은 반드시 선종별 계류지에 계류해야 한다.

다만, 수용능력 초과 등으로 항내해역을 과다 점용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

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우리 청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계류지에서 이동하는 선박은 계류색(繫留索: 선박을 일정한 곳에 붙잡아 

매어 놓는 데 쓰는 밧줄)이 이완 또는 이탈하여 다른 선박의 집단 표류

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선과 연결된 다른 선박의 계류색을 재정비한 후 

이동해야 한다.

7. 집단 계류지 내에서는 취사도구, 난방기, 전열기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 소화기 배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 후 사용하도

록 해야 한다.


